
格助홉꾀 훌훌達에 對한 훌훌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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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 結 뚫 

國語가 얄타。1 (Altai)語에 屬한다 함은 이 제 하냐의 상식 저 렴 된 느낌 이 다. 그러 나 國語

가 이들 알타。l 諸語와 同系임올 말하71 에는 아직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의 하나로 本輪考에서 말하고자 하는 格助詞의 比較ìVf究롤 을 수 있을 것 이 다. 國語의 알 

타이 諸語와의 比較는 아직 日옳할 뿐 아니 라， 이 에 앞서 서 國語의 歷史的 冊究가 아직 

充分히 行해 져 있지 못하묘로， 兩者 HP 알타이 諸語와 國語와의 比較에 있어 서 흔히 誤쩔롤 
犯할 우려 가 많다. 그러 므로 이 兩者의 J:t較에 앞서 서 國語가 알타이 諸語와의 共同祖語에 

서 分派한 以後 어떠한 發達過程을 밟아 왔는가롤 考究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연 이러한 歷史를 밝힐 만한 充分한 

資料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多幸히도 15C. 以後에 낭윤 文廠으로써 

평視的으로 이러한 考究가 어느 정도 可能하다고 하겠 다. 

그런데 過去 이러한 冊究는 대개 홉領史ìVf究에 치우친 感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同一

祖語의 分派語間에 있어서의 比較%究에는 形態의 對慮關係흘 밝히는 것이 더욱 重要한 

일이겠다. 그러므로 國語의 格助詞짧達에 對한 %究는 國語의 알다이諸語와의 比較에 있 

어서 애우 重要한 比重올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本論考에 있어서 國語의 格助웹와 알 

타이 諸語와의 格助詞를 걱 정 적 ￡로 比較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 다. 다만 이 比較에 앞서 서 

國語의 格助詞가 分派 以後 어 떠 한 發達過程올 밟아왔는가 하는 一面을 考察함A로써 , 알 

- 3 2-



m助詞 發찮에 對한 ilì!';考 33 

다이 諸語와의 比較에 있어서 , 國語의 格助詞가 他 알타이 諸語와의 對應關係에 있을 可能’뾰 

올 한겹 더 두드러지게 하고자 할 뿔이 다. 

1. 2 問題의 提起

本論考에 서 考察하고자 하는 對象융 말하기 前에 , 國語의 格助챔와 알타이 諸語와의 格

助詞댐에 있어서 共通的인 類型부터 提示하고， 이 兩者間의 親族關係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의 問題되는 點을 擔施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런데 國語와 알타이諸語間의 여러 格助詞에 

있어서， 共通性이 存在한다 합은 지금까지의 !iff究에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며， 洛助詞에 

따라서는， 그 lifl究가 애우 進前펀 것도 있다 그러냐 格全般에 르한 깊이 있는 冊究는 他

日올 기다려야 할 것이니， 兩者에 있어서의 親族關係를 立證하71 옳하여서는 -般的언 蓋

然’앉이 있는 것만A로 親族關係롤 코”며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 71 서는 먼저 國語와 

알타이諸語와의 格助詞 l:t較에 있어서 -般的으로 共通된 類型올 提示하고， 細部的인 lt較

애 앞서 서 問題를 삼아야 할 點을 指植하여 , 이 를 겨i論考에 서 의 考察의 對象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e.p 國품에서의 造格으로 “ q 로/으로/로”의 三形態가 있다. 그런데 이에 對應하는 

것으로 쫓古語의 bar 가 있으니， 이 bar 는 親族語 -般에서의 텀的格에서 보이는 ba 

形(滿뻐語 - be, 퉁구스語 -Wd, 日本語 -wo)과 r 의 複슴이라 생각되거니와， 이 r 는 

위에서 提示한 國語 造格의 “로”와 對應關係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國語에서 

의 이 “로”는 쫓古語의 converbum fìnal 의 接尾훌훌 - ra , - re(ide-re 먹 A러 ) (用言에 서 의 

텀的格 “러")와도 關聯하는 말로도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國語 向格에서 接尾歸로 “ Q 

로/으로/로”의 三形態를 을 수 있￡나， 이에 對應하는 것으로 쫓古語의 - ru(ina-ru 이쪽 

으로)， 古代 土耳其語의 - rü (äb-im-r니 내접으로)를 들 수 있다 2 그런데 위 두 格助詞에 

서 問題되는 것은， 國語에 있어서 親族語와 對應하는 格助詞 “로”를 除外한 ~ /..2... 母홉에 

關한 것이다. 이 를 從前에 (또는 現在에도) 調聲母흡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 “~ /..2... 

는 다음과 같은 格助詞에서도 나다나는 것이다_ ep 國語에서의 格對格(absolutive case) 

또는 排除格 “ 요 /은， 는 /는”에 서 의 “ ~/은”은 滿뻐語에 서 의 主格을 횟휠調하는 피u ， anu , 

뚫古語에 있어서의 三人稱 代名詞形의 主格形 inu , anu 에 由來 3 한 것이거니와， 古代 士耳

其語에 서 는 이 1, a 가 主格形으로도 쓰인 것 으로 보아서 , 이 inu, anu 는 1-nu , a-nu 로 나누 

어 計算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묘로 이 nu 는 國語의 “~/윤”에서의 “L"과 對應、하는 

것이라 보아， *동對格助詞 “~ /은(또는 는/는)"에서 (“~/으”는 결코 inu , anu 의 i, a 와는 

i 金 芳짧. Ir國語主 .rM~尾%￥ “이 ":;lgj] r서 울大흥校鎬文찢.A文社會科!톰뼈， 第 5 "J pp. 67-106. 
李 짧白 • r主格助캡 “。1"에 훌t한 /iIf究 j] . r 어 문학. 2 짧J pp. 94-124. 

2 李 基文. í國語史默說J p. 38. 
3 金 芳漢， 前휩論文. í빼휩쩔 pp. 79-82. p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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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應關係에 설 수 없을 것이니) 母홉 “ 9 /으”가 무엇인가카 問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 이 “ 9 /으”는 텀的格 “올/을， 올 /롤”에 있어셔의 “ 9 /2..."와 짧對格 “~ /은， 는/는”에 

서의 “ 9 /으”외도 同-한 形으로서， 이는 모두 앞에 서 본 造格이 나 向格에서의 “ 9 /으”와 

}群의 母흡으로 럼·算되 어 야 할 것 이 다. 그리 고 이 “ 9 / 2..." 母홉은 所有格助詞 또는 處所

格助詢 “ Ç] /의”에 있어서의 “ 1 "플 除外한 “ 9 /으”와도 한가지의 母흡으로 생 각되니， 이 

“ 1 "는 滿뻐語에서의 所有格助詞 -1 와 對應하기 때문이다(滿洲語에서의 所有格 -1 를 或

女홉語 -ni 에서 온 것이라 폴지 모르나 筆者는 그리 보지 않￡려 한다). 그리고 國語 所

有格에서의 “ 1 " 母홈(公1'1‘ I I 江南 〈調歌 15) , 혀매리 :牛頭 〈月뼈 1: 27))은， 筆者의 생각A로는， 

起原的￡로 動詞의 派生名調의 接尾嚴 “ 1 "와 같윤 것 으로 보고자 하거 니 와， 이 動詞의 

派生名詞의 接尾嚴는 國語에서 뿐 아니라 覆古語나 퉁구스語 또는 古代 土耳其語에서도 

널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語의 格助詞와 알타이錯語와의 比較에 앞서서 마땅히 

이 “ 9 /으” 母홉이 무엇에서부터 發達해 온 것이며， 또 이 母홉의 本質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問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3 問題의 對象과 考察의 方法

위에서 本論考에서 考察할 問題點을 提起한 것 이 거 니와， 이에 다시 이 論考에서 主로 

考察하케 펄 對象을 再確認하는 동시에， 問題點 解決을 짧한 方法도 아울러 생각하여 보 

기로 한다. 맨 國語에서의 1) 總對格助詞 요 /윤， 는/는， 2) 텀的格助詞 올/을 룰 /흘 ， 3) 

造格 또는 向格助詞 9 로/으로， 4) 所有格助詞 이/의， 5) 處所格助詞 '-1] /의에 있어서， 共

通된 “ 9/2..." 母륨은 元來 同一한 것에서 發達한 것 이며， 그라고 이 母홉윤 國語에서의 

獨自的인 發達을 하게 된 것이라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 母흡이 元來 무엇에서부터 여러 

格助詞에 따라 달리 g찢達하였는가를 本論考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라고 이와 같 

은 國語의 格助詞 發i좋은 國語文廠期 以前에 이 루어 진 것 이 라 생 각되 므로， 回顧的 方法에 

依하여 考察할 수 밖에 없 다. 그리고 이 問題點-올 해결할 만한 後代의 文廠이 나， 또는 方

言에 있어서도 充分한 資料흘 얻지 못하였으으로， 이 論考는 어다까지나 假說의 提起에 

그칩 을 付言하여 둔마. 

H. 國폼의 音節構成파 體言의 末母音

2. 1 本論考의 結論과 語幹末母촬 

國語의 格없]詞에서 共通的인 떻素인 “ 9 /으”는 元來 무엇에서부터 發達한 것인가， 또 

는 이 母홉의 本質이 무엇인가가 本論考의 카장 며，e，、點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問題를 

쉽 게 解明하는 方法으로 이 流考의 結請부터 먼 저 말하여 두고， 마음에 이 結論i을 물꿇하 

기 篇한 몇가지 問題를 提起하여 나가기로 한다. 結論부터 말하연， 이 論考에서 가장 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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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의 對象이 되는 “ 9 /..2...."의 母홉은 元來 體言의 語幹母흡이었을 것이니， 末홈節에 母흡 

을 카지 는 體言의 語幹(開홉節로 끝나는 體言語幹)이 그 밑 에 元來의 純幹한 格助휩(總對格 

助詞 “ L", 담的格助렘 “ 2 " 둥)가 횡加하애， 그 體言의 語幹末홉節母륨(이를 語幹末母흡 

이라 P염稱한다)의 Jm행으로 因하여， 그 末母흡 “ 9 /으”가 純홉한 格助詞와 結合하여 “~ / 

은(總對格助챔) ， 용 /을(텀的格助펌)" 등 格助詞롤 形成하게 된 것 이 라 보고자 하는 것 이 다. 

따라서 筆뽑-는 國語에 서 體言의 末흡節이 元來 “ 9 /으” 母흡을 가지 는 開흡節로 끝났을 

것임 을 大前提로 히 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元始國語에 있어서의 훌節構成에 對하여 

--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2 Altai 諸語와 國語의 홉節構成 

먼저 國폼가 얄타이語에 빼하는 以上 알타이諸語에 있어서의 이 홉節構成에 對한 몇 學

짧부터 들어보치로 한다. 

服部四郞民는 rTungus 語의 一派인 滿洲語에 선 末홉節의 子홉이 消失펀 結果， 開홉節 

이 생 겼을 것 이 요， 日 本語의 塵兒댐方言과 풍古語에 서 는 二홉節의 母륨이 消失된 結果 閒

홉節이 생 겼다. 알E.}이 諸語와 朝蘇語에 있어서도 週去에 같은 흡領變化가 일어났을 홍용然 

'Ii이 있 다. J고 하였A며 ， ‘ 金 亨奎향授도 「原語에서는 語末에 母홈이 있었던 것이 後에 그 

母홉이 꿇化脫짧되었다고 보는 것이 正當지 않을가 생각된다. J고하였다 筆者는 이에 同

調하는 것으로서， 國語í. 他 알타이諸語와 같이 CVCV 의 語素(morpheme)를 가지던 것 

이 末흡節母홉의 脫落으로 因하여 CVC 로 變化하였 다고 생 각하는 것 이 다. 이 툴 證明하는 

것으로서 ， 國語와 日本語와의 사이에서 對應關係가 있어 보이는 마음의 例6을운 興味를 

돋구는 것이다. 

日本語 Pata (火田) Nata(彩) Kasa(효) Kuma(뼈) Kura(洞) Kupa-si(美)

朝蘇語 Pat (田) Nat (짧) Kas(r챔) Kom(薦) Kor(洞) Kop(훌) 

Siba(榮) Sima(댐) Seba-si(俠)

Söp(훌) Syöm(옮) Chop(俠)

그러고 國語와 滿洲語 등에서 서로 對慮하는 語훌롤 G.J. Ramstedt 博土의 Studies 까 

Korean Etymology 등에서 골라 다옴에 몇 개 例示하여 본다. 

굴(t갖) : ma. xula (chimney) , go. kolan (id) , olèa. kula , kola (id) (S.K.E p. 129) 

뜰 (女息) : 01ξa. fata1i , go . pata1a [S. K .E p. 252J 

씨 (種子) : ma. fisihe [S .K .E p. 231J 

4 服部四郞， r日本끊η系統J p. 13 . 
5 金 후쪼 ， r國語史li1f究J p. 83. 
6 服짧四郞， trlff당홈 p. 45, S.Kanazawa , The Common Origin oJ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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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쪼事) : ma. xutu. tung. kutu [S.K. E p. 231] 

길 (道路) : ma. girin [S.K .E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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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 : ma. go. morin, tung. morin [S.K.E p. 138] 

뿌(逢) : ma. ruku. 

별 (平原) : ma. fila, tung. hil~-k~n ， 이ca. go. pile, pili 

골(삼) : ma. holo, golo 

춤(裡) : ma. solohi (쪽제바) ， mo. solongra 

실 (絲) : ma. siren , tung. siran 

날(日) : mo. naran (해 ) 

곧(處) : ma. hoton, mo. gota, gotan (城， 市)

文廠語 .:E는 方言과 國語홉節의 再構2.3 

보 들어 ä1i~흐르 
n口 "'"ε E 다옴에는 15C. 國語에서 아직 體言의 末흡節이 開홉節로 남아 있는 몇 

기 로 한다. 

도료(野) 

드르헤 龍이 싸호아(節歌 69) 

드르히 크고(.t土解 8: 28) . 

너븐 드릇中에(圓톨下三;2:-99) . 

드르교 : 했(밍11緊上 : 4) . 

거우루(鏡) 

을 E 거우루 흔 창야(月釋 1 : 34). 

잇비 거우루를 

딜 E 거우루애 머므러실 냐그내오(삼解 23 : 41) 

투랫 는 ξ(삼解 20 ‘ 34). 

우르다(울 

優犯호을 (t土解 23: 8). 

用름에 서 , 그 語幹이 아직 開홉節로 남아 있는 例는 

너므다()넙 다) 시므다o십다 : 植) 니브다o닙 다 : 服) 시브다o싶다 : 欲)

다 : 叫， )l힘) 冷 : ,R ~大(후브다)()참다) 熱 : 得 h大〔더브다)0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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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냐 體言에서는 그 以前에 거의 脫落되었다고 생각되냐， 이 

는 用言의 語幹 (stem)까지 의 意味素(Sémantème)가 依存語素임 에 比하여 體言의 語幹。1

獨立된 自立語素이므로 用言에서 보다 진작 脫落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方言에서는 

아직 體言의 語幹에 서 도 그 末母흡을 維持하고 있는 많은 語f7lJ를 찾아 볼 수 있다. 

(a) 기 홈에서의 末母홈 짧;持 

닭(짧) : 달그(威南)， 북(俊) : 부끄， 부꾸(威南)， 펙 (騎) : 시 더 구(平北)， 힘 : 출71 

(成南)， 삼(뺏) : 살치(平北) . 

(b) 2.홉에셔의 末母홉 維持

달(닭) : 다루(威南)， 들(野) : 두루(威廢道)， 들〈野) : 도르， 늘: 내내르(平北)， 웅달 

CI쏠地) : 능다려 (平北)， 노을 : 노부리 (威南北)， 말(馬) : 마리 (威北)， 왕별 (王홉의 

뭇) : 왕배리(平北)， 허울 : 헝우리(威南) 

(c) 口홉에서의 末母音 維持

침 (睡) : 추마 (威北)

(d) l:l홉에서의 末母홉 維持

매 듭(節) : 애 드비 (威南)

(e) E홈에서의 末母륨 維持

동(股) : 도투(威北)， 옷(衣) : 오틱 (江原， 黃悔)， 송(없) : 수투(威北)， 깃 (쩌) : 지 다 

(威南)

위에셔 ‘ 든 語例는 모두 標輝語와 現行方言과의 比較에서 본 바로 아직 北部方言(主로 威

境道 方言)에서는 語幹末홉節이 開母흡으로 끝나는 語形이 많이 남아 있옴을 알 수 있다. 

또 威鏡道方言에 “그 사라므느(그사람은)"등 開흡節語가 많이 있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方言과 方言과의 比較에서도 어느 한쪽이 開홉節로 된 것은 옛날 語形이 남아 있 

옴을 알 수 있으니 , 우선 그 몇 例롤 을변 다옴과 같다. 

그루(械)-끌(例 끌밭 간다)(慶南) : 그르(濟)‘l‘1)， 

밥주걱 -밥죽(全南， 慶北， 江原) : 밥주구(濟)‘l‘\)， 

따비 -탑(威北) : 따비 (全域)，

입술-업굵(平北) : 업슐71 (成北)，

칼도마(짧)-칼로막(黃海) : 찰도매기(平北)， 

며느리(子歸)-에눌(慶北， f，}X. 南) : 메느리(慶南)， 

위에서 본 例에서 “출기 : 침， 노부리 : 노을， 추마 : 칭， 얘드B1 : 얘듭， 지티 : 짓”에서와 

같은， 名詞形接尾雖“이”가愈加하여 된 形과 얀된 形이，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多少 

7 李 炳앓. r用룹간!i用에서의 末흡母홉 脫t!lJì.象考.JJ. r국어국문학 28 號J pp.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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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되기는 하겠으냐， 現行語 “털(毛)"의 古形이 “터리(거부빅 터리와 돗<1 뿔 걷거니 뽑 

嚴 1 : 74)"였음올 보아 “출기>흙〔칠)， 노부리>노을， 추미>춤(침)， 매드비>애듭} 지터 

>짓”과 같이 變化하였응을 알 수 있마. 

그라고 。l “출커， 노부리， 추미， 애드비， 지1õ.1"에서의 末홉節인 “-기리미이， 

-티 ”도 元來의 語幹母흡은 脫落되 었 다고 생 각되 니 , 그 元來의 母흡이 란 可變的 夢素이 키 

는 하냐， 그 앞 흡節에 오는 母홉에 약라， e.p 母흡調和에 따라서 “ 9 /으” 母흡이 아니 었 

던가 하는 것을， 다옴 節에 가서 論述하게 펄 “。 /으”와 相關하는 것이커에， 우선 여기서 

指擺하여 둔다. 왜냐하연 15 C. 以後의 경〔廠에서나 現行方言에서 名詞形接尾麗가 붙어 된 

體言의 語形에 아직 “ Q" 또는 “으”母흡을 維持하고 있옴올 올 수 있기 매 문이 다. 現行語

에 셔 야 마 “ 9/으”가 脫落되 기 以前의 “-치 /-피 려 /-뢰 믹 /-의 비 /-빅 타 /-틱 ” 形

올 例示하여 보기로 한다. 

a) -기/-피 

죠그1 : 石魚(方훌 49) 

슬그l 慧(쨌힘 28) 

。}힌 빽브터 深山애시셔(뼈讀11 :28) 

그리 고 用言에 서 도 “어 그1 다(類合下 19) , 닥 크l 다(뻐훌上 3)"와 같윤 形이 있음을 보아， 現行

語 “어커다， 지커다”는 “으”母홉。l 脫落하여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b) -려/-릭 

홉은 소당|나(月빼 1 : 33) 

죠려조 : 썼(웬|짧中 13) 

그릭 : 뼈隨(홉짧下 24) , 그리 : 뼈輯(同文홈下 33) 

c) -빅/-의 

王씌 말"1 앵 즙고C1!f짧 6: 15) 

말"1 유 : 由(類合下 11) 

거의줄이 얼것고(참鷹 21 : 4) 

기 의 지 : 德(잉11聚中 34) 

用言에서도 “략어다라(가송이 피어다는 ξ (쫓표 p. 73)，스박다(스희여 붉 마 : 透亮〈챔補 56) ) 

같윤 形。l 있옴올 보아， 現行語에서는 “으”母흡이 脫落되었옴올 알 수 있다. 

d) -빅/-빅 

나는 나빅로 좋여 CU훔 2: 60) 

한土 l 다 션빅오oi解 16:2) 

아빅 모형 : 伯父(老解下 30) 

울 ~ ? 옹져브l 삿기 뇨(섬;없 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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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濟州島方言에셔 “홍홀아빅(桂)"의 “아빅”는 “장구아바(水蟲)， 해오라비(白뽑)"에 

서의 “아비 ”와 같은 接尾嚴가 없加된 語形이 니 , 後者에 서 “-아비 ”는 前者에서 의 “-아빅 ” 

에서 “ 0"母흡이 脫落(아빅>아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現行語 “넓이， 굽이 ， 깊 

이， 높이”도 用言에 있어서의 語幹에 名詞形接尾離가 愈加하여 된 “널빅(廣)， 구빅(曲)， 

기펙(深)， 노펙(高)"에서， 語幹末母音 “ 9/으”가 脫落하여 된 語形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e) -티 /-틱 

냉 람에 횟 글니 다(漢淸文짧 1 : 17) 

臺우희셨는 느틱 몇회나 추란는고(古時調 鄭搬)

江原道， 黃海道方言에 서의 “오틱 (衣)"는 아직 “ 0"母홉이 脫落前의 形얼 것 이 며 , 威鏡道

方言의 “지1:-]"는 “지틱>지티”와 같이， 이마 “.2-"母홉이 脫落된 形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시더구(쩍， 떡)， 부꾸(북)， 거우루(鏡)， 두루(野)" 또는 “도투(돌)， 수투(벚)" 

의 末母륨도 元來는 “날그(律)， 달그(難)， 드르(野)， 내내르〈늘)"에서와 갇이 中聲母홉 

“으(또는 9)"가 아니었던가 싶다홉節 以下에서의 이 母홉은 可變的인 것 8 0] 어서 대 

개 “우”母흡으로 變한 것 이 라 보여 진다. HP 體言의 語幹도 用言의 語幹에서와 한가지 로 

古代(15C. 以前)의 어느 時期에 있어서는 “ 9/ .Q.."가 아니었던가 싶다. 15C. 以前의 文

歡의 不足 또는 文字表記의 不充分A로 考證하기 는 어 려 우나 

신(屬):신다， 갈(칼) :갈다， 블(水) :므르다， 블(火):블다(吹)， 플〔草) : 표르다(育) 

에서와 같이 原始國語에서 體言과 用言이 다 같은 語幹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믿게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語幹에 마 같은 接尾離가 붙을 수가 있고， 또 그 

同一한 接尾雖 아래에 體言에서는名詞形接尾離 “] "(또는 零)가 똥加하고， 用言에서는銀 

述形語尾 “다”가 爾加하는 것A로 보아 그리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브-系 接尾雖의 -例

를들어본다 

졸졸아브] (훌)， 장구아비， 촉정이-압/엽+ ] ) 
} 體言

P] 깡(P] 끼)， 브엽， 우렵-압/업 +O(零)

보도랍다， 녀 탑다(형)， 두렵 다， 시 끄럽 다-압/업 + 다} 用言

그리고 語幹未母률이 何必 中폼母홉 “ 9/으”이었을 理由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도 問

題된다. 이는 아마 末홉節의 子률이 外破(explosive) (또는 顧撥， 破樓)하였을 예에 glide 로 

서 난 까닭일 것임만을 여기서 우선 指續하여 두고 다음 機會로 P] 루커로 한다. 以上에셔 

國語方言에서는 아직 語幹末홉節에서 母륨을 維持하고 있는 語形이 많이 있음을 보았으며， 

8 李 뽕寧， r國語造語論꼈J p. 249. 

9 李 炳~， IT'-혹-系 接尾짧었』 中 『體言과 用름의 造語形式上의 比較』項 參照， r훌園異河潤先生 
華甲紀念論文集J p. 345 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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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이 ”母흡으로 끝나는 語形은 그 앞에 서 의 “ Q /으” 第-次的 語輪母륨이 脫落한것 

이며， “우， 어”母흡A로 끝나는 것도 元來 語幹母홉이 “ Q /무”었을 것입 올 指橋하였다. 

그리 하여 國語의 體言의 語幹윤(또는 用言의 語幹도) 元來 “ Q /으” 中눔母흡을 가지 는 開

홉節이었던 것이 그 末母홉의 脫落으로 因하여 閒흡節化하였을 것임을 말하였 다. 그러므 

로 國語의 홉節構成은 原始國語의 開홉節에서 閒홉節로 기 울어져 가는 경향이 있으니， 이 

는 위 에 서 例示한 바와 같은 母홉의 脫落과， 그러 고 子흡의 똥加10의 두가지 의 理由가 있 

음을 말하여 두고 다음 節로 넙어가기로 한다. 

1. 語幹末母홉(또는 語中母륨)의 脫落 o 로 因한 것 . 

CVCV>CVC (도르>들(野) 벼 루>열(뿔) 니브다>넙다(衣)) 

2. 語中에서의 子륨훔加(또는 介入)로 因한 것. 

CVCV> CVCCV (가치 >간치 (題) 바구>방구(岩) 부바 다>붐비 다) 

ßI. 體言의 末母音 脫落파 格助詞 發達

3.1 體言語幹의 末母륨 脫햄과 類推作用

앞에서 國語는 元來 開홉節語로서， 體言의 語幹도 開홉節인 “ 9 /으”母홈으로 끝났을 것 

임 올 알타이 諸語와의 比較， 또는 15C. 文鳳語， 또는 方言에 서 살펴 보았다. 그러고 이 

“ 9 /으” 語幹이 純뽑한 格助詞 “ L , 2" 等과 더불어 “'2. /은， 용 /올” 等괴· 같은 格助詞로 

發達하었을 것이라고 前提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2./은， 용/을” 等의 格助詞가 어떼한 

過程을 겪어서 짧達하였는가가 問題되니， 이러한 格助템는 다옴과 같은 過程을 밟아서 發

違하였다고 假說을 提起하는 바이다. 이에 그 語例로서 名챔 “섭 (漸) "을 取한다. 이 “성” 

은 15 C. 國語에서는 그 語幹末母홉이 脫爾된 形이다 . 

성 寫짧(밍11 正解f9i]， 用추) 

섭 신 : 흉(밍1 1평下 4) 

그런데 이 “섭"(現行語 성)은 原始國語에서는 “서 브”였응을 再懶할 수 있으니， 이는 아직 

方름에 末母흡을 維持하고 있마. 

서 부갱이-濟州方言 

뿐만 아니 라 憐近語에 서 대 개 末母륨을 가지 고 있음을 보아서 그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日 폼에서의 Siba(훌)(前出)와 對應할 뿐얀 아니라， 滿쫓等 알타이諸語에서도 거 

의 開흡節語이다 11 

Turk. sipür-, Kir. süpür-, Kar. sipir- ‘ to sweep’, sip니rg니， èag, sipü rtki, Ki r. süpürtki, 

10 이 에 對하여 는 李 炳짧 : r語中에 서 의 ~홉~H킹에 훨하여 (其二).! 中 『훌홉짧遺의 形式』項 용照 ， 

「국에국운학J ， 34'35(슴없)훨 ， pp. 77-88 
11 G.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p.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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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v. 삶ß~r ‘a broom' 

그리고 앞에 서 ， 原始國語에 있어서의 홉節構成問題에서도 考察한 바와 같이 이 “성”의 古

形이 “서브”였올 것임윤 可히 疑心할 바 없을 것이 다 . 그러연 이 “서브”에서 末홈lil母홉 

의 脫落과 함께 各格助詞가 어떻게 짧達하게 되었는가를 다옴에 살펴 보기로 한다. 이에 

體言 “서브”에 純햄한 格助램가 똥加하여 야 된 曲用形을 다음과 같이 再構하여 -올 수 있다. 

(A) 서 브-도 ...... 補助格助詞똥加 

서 브-과 ...... 共同格助詞縣加

(B) 서 브-L ... . . . 總對格助詞뽕加 

서 브-2. .•.... 덤的格助詞똥加 

서 브-로 ...... 造格助詞똥加 

(C) 서 브- ] •.•.. . 所有格助詞愈加

서브-] ...... 處所格助詞뚱加 

서브-] ..... . 主格助詞愈加

이 애 짜加된 格助詞의 홉題上의 E뭘境으로 보아서 (A)에 서 는 無聲子홉을 語頭로 하는 格

助템가 똥加한데 比하여， (B)에 있어 서 는 有聲子륨， (C)에 있어서는 母흡(有훨흡)의 格

助詞카 縣加한 것이다. 그러하여 (A)의 경 우에는 lSC. 以後의 文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서 브”의 末母홉이 脫落하여 “서 브도〉섭 도 서 브과>섭 과”와 같이 變形함에 反하여 , 

(B)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서븐， 서 블， 서 브로”와 같이， 末母홉이 그대로 유지 하고 있 

는 것 이 다 . 그리고 (C)의 경우는， 所有 및 處所格에서는 “서피”로 末母흡올 유지하고 있으 

나， 主洛에서는 “서 빅>서 l:J l"로脫落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이 “서브”가 “섭”으로， 末母흡 

이 脫橋하게 된 홉緣環행의 條件과 그 理由에 對하여 서 는， 이 마 筆者가 用言活用에 서 의 

“니브-다(服) 닙 다”에서 指總한 바 있거니와 12 開흡節로 끝나는 語幹에 æL짧흡〔또는 破

際홉)..2..로 시 작되 는 援尾離(格助詞 또는 語尾등)가 愈加할 경 우에 脫落하게 되 니 , 이 는 

흡·節이 하나 縮約함무로써 發홉努力의 經濟가 되 기 매 운이 다. 이 脫落過쩔을 흡짧學的으 

로 觀察하연 “서 브-도 [s~bi-do J"에 의 第二홉·원j인 有聲破짧의 外破홉- “브 [b‘J"의 母홉의 꿇 

化로， 無、聲破짧의 外破흡이 되 고， 이것이 다시 入破홉(inplosive)으록 끝나게 된 것이다 . 

이는 發言에 있어서의 말의 速度와도 關係되었올 것이니， 古代에 말이 느라었을 해는 二

흡節이 充分허 外破(母흡同伴)할 수 있었 던 것 이 後代에 내 려 옴-으로부터 말의 速度가 

빨라집에 따라서 調품時에 氣息의 放出이 꿇해진 關係로 充分히 外破할 수 없게 됨 에 따 

라서 그 母홉올 잃게 된 것(母즙이 脫落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년 뎌l “서븐-L [s~bi-nJ" 

과 같이 有짧흡이 행加할 때 에 는 다음에 청加하는 有聲품 o 로 말n] 암아 “브 [ bi J"가 無짧 

12 李 炳짧. w用言活用에 서 의 *즙母홉의 JlíHl￥ g킹찢{考Jm딩웹 pp . 74-78창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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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짧 또는 內破할 수 없는 것이다. 萬一에 內破하여 母흡을 잃게 된다연， 內破된 “ 8 [pJ" 

와 다음에 ~加하는 “ L [nJ"과 連接하게 되 니 , 이 는 國語의 子흡連結이 許容되 지 않는 것 

이 다 13 萬一 구태 어 連接시 키 게 되 연 앞 흡節의 P얀쨌子흡이 有聲흡으로 接慶하는 것 이 

니， 그러 되어서는 元來의 語搬念을 앓게 될 것이다. 그리고 (C)의 主格의 경 우， “서브-1 

>서비(섭 -이 )"와 같이 “ 1 "의 없加로 母흡衝突(hiatus)을 일으키어 -흡節로 줄어서 複母

흡으로 되 고， 다시 “으”母홉의 }않落으로 單母흡化한 것 이 다. 

이와 같이 “서브”의 末母이 脫짧한 경우에 있어서 름架들은(또 lSC. 以後의 表記者까 

지 도) 어떼한 錯覺올 일으키게 되었으나， 검n “서브”에서 末母흡이 脫落된 “성”을 語幹으 

로 잡게 된 것이다. 왜냐하연 當時의 言聚들은 前 lli代의 “서브”形을 활、識할 수 없는 일이 

으로 (B) , (C)에서의 脫落되지 않은 形에서도 “섭”까지를 語幹A로 보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그 남은 部分 !!P “서븐， 서블， 서 브로， 서빅”에서 “성은， 섭을， 섭으로， 섭의”의 

“은， 을， 으로， 의”롤 요두 格助詞로 보게 된 것일 것이다. 이는 語幹意識에 依한 것이라 

하겠거나와， 이 語幹意識이란 바꾸어 말하연 類推(ana l앵y)的 心理와 通하는 것이다. !!P 

(A) 서브-도>섭도 

(B) 서브-L>서븐(섭은) 

(C) 서 브-1 >서 빅 (섭 의 ) 

에서 (A)에서의 末흡이 脫落한 “섭”을 語幹으로 생각하고， 이블 基뻗으로 하여 (B) , (C) 

에서도 “섭”을 語幹으로 잡아서 나머지의 “은” “의”롤 格助詞로 보는 것은， 마치 

(A) 고우며， 고우니， 고운 

(B) 고융고， 고웅다 

에 서 , (A)의 “고우”를 基灌A로 하여 (“고우”에 步調롤 맞추어 ) (B)에 서 도 “고브”가 覆

異한 “고우(고브>고효>고우)"에 다시 “닝 다”흘 똥加한 것과 다흘 바 없다. !!P 前者에 

있어서는 “섭”을 基핵￡으로 하여 “서븐， 서브1"흘 “섭-은， 섭-의”로 본 것이요， 後者에 있어 

서는 “고우”를 基뺑으로 하여 “고우-8 고， 고우-8 마”로 본 것이니， 이는 結局 言聚들의 

誤認에 因한 것 이 기 는 하냐， 言語記號의 外形的 統一올 이 루어 記憶力올 便하게 하려 는 努

力輕減의 心理에서 온 것이다 14 

以上， “성”의 例에서 그의 末母홉의 脫짧과 그의 類推的 ，e，‘理에 依하여 末母홉 “ 9 1으” 

까지 를 格助詞로 認定하게 된 過程올 說明하였거 나 와， 이 플 다시 아래 와 같이 整理하여 본다. 

서 브 도>섭 .5õ.. .... .. 補助格助챔 옳加에 서 末母흡 脫落

서 브-과>성 과 .... .. 共同格助렘 縣加에 서 末母흡 脫짧 

13 許 雄， í國語홉뼈훌J p. 224 參!원 

l ‘ 李 쌓寧， r類推作用』 參照， í中 t낱團語文法J pp. 70-72. 
협: 雄， r類밟』 參照， í團語홉짧흥J pp . 5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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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L>서븐(섭-은) ...... 總對格助詞 뚱加에서 末母흡 雄t#

서 브-2.>서블(섭-융) ...... 텀的格助詞 똥加에서 末母홉 維t1f

서 브-로>서 브로(섭 -~로) .. .... 造格助詞 愈加에 서 末ffJ:흡 維持

서 브 1 >서 빅(섭 -의)- ..... 所有格助詞 행加에서 末母흡 維持

서브- 1 >서빅 (섭 -의) ....•. 處格助詞 똥加에서 末母흡 維持

서브- 1 >서 ulC섭 -이)- .. ... 主格助詞 똥加에서 末母홉 脫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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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 서 “ 0"未母품쓸 가졌 던 “섭 ”의 一例를 보았거 니 와， “ 9 /으”末母흡을 가겼 을 다른 

모든 體言에서도 이 외 같은 過程을 밟아서 格助詞가 發違하였다고 생 각한다. 

3.2 用言語幹에서의 末母홉 脫짧과 比較

위 에 서 는 體言의 曲用에 있어서 體言의 語幹에 元來의 純n한 格助詞가 @전加하여 그 母

흡과 더불어 發達한 格助詞를 그의 짧達過程에서 살펴 보았거니와， 이에 用言의 活用에 

있어서 用言의 語활에 語尾가 뚫加하는 경우와흘 比較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그러연 用言

活用에 서 Ø1J示할 語Ø1J률 다옴에 을고자 한다. 郞 現行語 “업 다(服)"는 15 c. 또는 그 以
後에 있어서 도 그의 語幹에 껑S加하는 語尾에 따라서 --無聲흡을 頭흡으로 하는 語尾가 짜 

加할지라도-- 語幹올 아직 維持하고 있는 形이 보인다. 

官Áo 1 주교 딜 니 부다 (8홉解 38) 

계 모 거 장을 니 브되 (혔園훌훌三，.圓 3 : 86 r.老執~)

그러냐 “댁 /되” 以外의 語尾가 뽑加할 경우는 대개 脫落한 形뺑로 나타난다. 

뼈 무든 옷 닙 고(빼띔 6 : 27) 

옷 넙그l 밥 머그며 (全三 2 : 11) 

月蓋 7 루치샤 올 넙~1;!h뽑 1 : 4) 

오순 닙 드라(老下 46) 

이 는， 다 갇은 15C. 또는 그 以復에 있어 서 도， 一般的으로 많이 活用하는 語尾의 똥加에 있 

어 서 는 그 末母흡이 脫落하는데 比하여 , “댁 /되 ”와 갇은 語尾카 愈加할 때 는 그 末母륨을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 해 復者(-고양도라와 같은 語尾똥 

加)의 경 우와， 前者C-댁 /-되 와 같은 語尾똥加)의 경 우에 , 마음과 같은 그 末母홉 脫F홉의 

過程을 tt較하여 볼 수 있다. 

lSC. 以前 15"-'17 C. 現代

( A) 니브고> 넙고> 입 고 

CB) 니브되>니 브되 >입되 

그리하여 “입다”의 古形을 “니브다”로 보고 다옴과 같은 語尾活用의 再構가 可能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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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니 브-다 ...... 寂述形 語尾똥加， 니 브-고 .. . ... 羅列形 語尾뿜加 

(B) 니 브 L ...... 冠形詞形 語尾縣加， 니브-2. ...... 冠形詞形 語尾똥加， 

니 브-며 ...... 짧列形 語尾않加 

(C) 니브-] . ..... 名詞形 語尾然加

(C)의 경 우는 文歐에 서 좀처 럼 그 語例를 찾아 보기 어 려 울지 모르나， 用言의 語幹에 名

홈렘形語F료 “ ] "가 청加하는 他~J I'l.p 動詞에 서 

우움우이(月뺑 1 : 43) 

또는 形容詞에서 

기퍼를 오를씨 (꺼釋 2 : 19) 

半길 노펀 톨 Cßi!歌 48) 

놀-이 좋 거 든(老下 48) 

와 같은 語例가 있음을 보아서 “니 빅 ”의 再構도 可能할 것 이 다. 

마옴에 는 이 再構한 語尾活用과 現行語에서 의 語尾活用과롤 lt較해 보기 로 하니 , 이 는 

마치 앞 體言의 曲用에서와 같이， 그 末母흡이 脫落 또는 유지하고 있는 것과 한가지이다. 

I'l.P (A)의 경 우는 語幹末母홈에 無聲破짧륨을 頭홉A로 하는 語尾 “-다 고”카 然加하므 

로 그 末母흡이 脫落한데 比하여 , (B)의 경 우는 語幹末母흡 뒤 에 有曉子홉의 語尾가 $加

하므로 그 末母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c)의 경우는 “기 펴>기피 (갚 

이)"와 같이 “냐빅>니비(넙이， 엽이)"로 그 末母흡 脫落의 可能住을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여 -(A)에서의 “닙(<니 브)"을 基짧으로 하여 (B) , (C)에서도 그의 語

幹意識과 類推的 心理에 依하여， “니븐， 니 블， 니브며 ”에서의 “닝”올 위 휠節의 終聲으로 

表記하여 (A) 의 경우와 같은 形態 “닝”으로 表記하여--“넙-은(입 은)， “닙-을(입-을)， 

넙-으며 (업-으며)"에서의 “-은올으며”롤 語尾로 認定하게 되고， 特히 “ L , 2., 며” 

와 結合하게 된 “으”흡을 所펌 調했母흡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에 위에서 말한 “니브〉 

넙 ”의 末母홉의 脫落과 ， 이 로 因한 言짧들의 語i싹 도는 語E룹의 새 로운 빠念、形成， 그리 고 

그 表記形式들을 다옴에 響理하여 보기로 한마.(여기서 頭흡의 L脫落은考l휠하지 않는다) . 

니 브-마>닙다 .... ... ....... .. ........ .. . 寂述形 語尾 종加에서 末母홉 脫落

니 브-고>닙고 ........ ....... .. .. ... ..... 짧쩌形 語尾 뽕加에서 末母홉 1뾰港 

니 브-L>니 븐(넙-은) .. ....... .. . 冠形詞形 語尾 $加에서 末母흡 維함 

니브-2.>니블(넙 -을) ............... 冠形詞形 語많똥加에 서 末母홉 維持

니 브-며>니브며(넙 -으며) ...... …짧쩌形 語尾 똥加에서 末母홉 維持

니브- ] >니브1 >니바(넙-이) .. .... 名詞形 語尾 청加에서 末母홉 脫落

다옴에는 用言 活用에서의 語幹 末母홉 脫落과 維持關係롤， 體言曲用에서의 語幹 末HJ:

홉脫落과 維持뼈係흘 아래에 對比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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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됩-의 [범用 用릅의 活用

@서 브-도>성도 〈해ì Jlb格助렘똥加〉 니 부-다>넙다 

@서 브-과>섭 과 〈共同格助캡향1m) : 니브-고>넙고 

@서 브-L>서 뷰(성-윤<組對格lJiJ웹~1Jn ) : 니 브-L > 니 븐(넙 -은) 

@서브-2. >서플(섭 -융 <텀的格助캠쟁1m) : 니부-2.>니불(넙-융) 

〈銀 i따形語尾컴~ 1JD) 

〈짧列形語尾~1JD> 

〈冠形웹形語尾~1JD ) 

〈점形챔形語尾옳加〉 

@서 브-호>서 브로(성 -.!è..로) <造格助詞엄~:1JD) 니 브-며 >니 브며 (넙 으 며 )<짧列形語尾향加〉 

@서 브- 1 >서 브 lC성 -의 ) <所有格助렘종加) : 

@서 브-1 >서비(성-이 ) <主格助詞~:1JD) 니 브 1 >니비(닙-이) <名詞形語尾껑~1Jo) 

흡톨흉境과 末母흡 脫훔 • 維持

CD/ c /앞에서 末母홉 脫落

@/ 기 /앞에서 末母홈 脫落

@/ L/앞에 서 末母홈 維持

@/2./앞에 서 末母홉 維하 

@/2./, /디/앞에서 末母즙 維持

@/ 1 /앞에서 末母홉 維待
(7)/ 1/앞에샤 末母홉 脫落

以上의 比較에 서 다옴의 두가지 흘 지 적 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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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體言의 曲用에서 그 末母흡이 脫落한 “섭 C<서브)"을 基액￥￡로 하여(이를 語幹으로 

알고)， “서 븐， 서 블， 서 브로”에 서 (이 基揮에 따라서 ), “섭 -은， 섭 -을， 섭 _0 로”와 같이 “은， 

을 ~i료”를 格助詞로 .!l.는 것운， 用言活用에서 末母흡이 脫落한 “닙(<니으)"을 훌뺑무로 

하여(이롤 語幹으로 알고) “니븐， 니블， 니브며”에서도 (이 基훨에 따라서) “넙-은， 넙-을， 

넙-으며”와 같이 “운， 을 o 며”롤 語尾로 보는 것과 한가지이니， 이는 모두 語幹 末母흡 

이 脫落한 “섭 ， 넙”을 語幹A로 誤훌찜한데서 온 類推的 心理에서 온 것이다. 

2. 그리고 格助詞 “은， 올， 으로， 의 "C또는 復述하게 될 “는， 롤")에서의 “으”母흡은 모 

두 語幹末母흡으로서 모두 同質的인 것이다. 그런데 從前에 用言活用語尾에 서의 “ 0"母륨 

(또는 體言에 서 의 造格助詞에 서 의 “ 0"母흡)을 調聲母홉。l 라 하고， 體言 曲用의 格助詞에 

서의 “은， 울， 의"(또는 “는， 롤")에 서의 “으”는 그러한 考慮도 없 이 그저 格助3명로 認定

받어왔떤 것 이다. 그런데 이 “ 0"母휩과 調聲母흡과는 어때한 關係에 있는가는 再考할餘 

地가 있는 것이다. 앞(2.3)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語幹 末母흡이 glide 的으로 나는 母

흡일것이라는 것， 그리고 요늘날에 있어서 이롤 調聲母音(，]라고 하는 問題는 다옴 機會로 

마 루고， 여 기 서 는 다만 格助詞에 서 나 語尾에 서 의 “으”母홉윤 모두 同質I꺼인 末母흡임 을 

지석하여 둔다. 

3. 3 格助詞의 單-形 發達과 /능/介入 

위에서 格助詞 “은， 을， 으로， 의”의 發達을， 體言홈펌幹의 末母홉에서 發達하였음융 考察

하였거니와， 이는 그의 發達過程에서 假없해 본 컷에 不過하며， 결코 15 C. 國語에 있어 

서도 “은， 을， 무로， 의”의 “무”를 語幹母즙무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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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어 도 15C. 以後의 文字表記-15C. 以前 新歸鄭歌 等의 表記에 있 어 서 는 表記文字의 

不充分으로 잘 알 수 없는 일이기 --에 나타난 것으로는， 알E.}이 共同祖語에서부터 分派

되었다고 생각되는 純~한 格助詞와 語幹末母홉파가 顧슴하여 하나의 形態흘 構成하였치 

때 문이 다. 이 와같이 語幹末母흡과 元來의 格助랩가 하나의 形態로 굳어 진 것 은 언제 부터 냐 

에 對해 서 는 찰 알 수 없으나， “-도과”와 같은 無쩔破製흡을 語頭로 하는 格助詞 앞에 서 

그末母흡이 脫落한 時期와 거의 -致하지 않을카생각펀다. 왜냐하변 語幹末母흠의 脫落과 

함께 言累들에게는 새로운 語幹意識이 形成되어 “ L 2., 로 1"와 같은 格助詞의 ~꺼n 

에서 아직 그 末母흡을 維持하고 있는 末母홈도 格助램로 計算하였을 것이 71 때문이다. 

!lD 앞에서 든 “섭(성 : 蘇)"을 再引用하연， “서브>섭”으로 그 末母륨이 脫落한 時代의 를­

짧들에게는 “섭”의 前次的 語幹。l “서브”이었옴을 意誠하지 못한 까닭으로 “섭”올 語幹A

로 計算하게 되으로， “서븐(서브-L) ， 서블(서브- 2.)" 等에서， 아직 末母륨을 추「지하고 있 

는 形조차 “섭 -은， 섭 -을” 等￡로 計算하게 된 것 이 다 . 더 욱이 “섭 ”이 觸立住올 가진 自

立形態(free form)인 만큼， 그 語幹。l “섭”으로서 굳어진 것이요， 따라서 이에 펑加한 “-은 

-을”이 依存形態(bound form)이기는 하나， 半自立性을 가절 반큼， 그의 意짧도 굳어진 것 

이다. 이 體言의 語幹과 이에 똥加하는 格助詞와의 自立性은 相對性의 힘을 가지는 것으 

로서 , 體言語幹이 自立性을 가지 는 만큼 格助詞도 半自立性을 言꼈들의 듬語훨‘짧 속에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用言活用에서， 依存形態인 用言語幹과 이에 힘加하는 역시 

依存形態인 語尾와의 關係와는 多少 다를 것 이 다. 이 와같이 적 어 도 15 C. 國語에 서 元來

純*후한 格助詞가 “으” 또는 “ 9"母흡과 더 불어 化E化 하였음은 마음의 例로서 도 證明할 

수 있을 것이다. 덩n “여으(孤)， 아~(弟)"와 같은 體言이 總對格이나 텀á':J格또는 所有格

助챔를 B핏할 얘， 

(0 長生인 不혐훌씨 (月짧 1 : 14) 효녀 7흔 분별 캉시고(뼈짧 6 : 4) 

(2) 가칠 (뼈歌 7) 觸夫受2.(뼈歌 11) 재 졸 것구며 (月 繹 2 : 71) 

(3) 公州 1 江南(꽤歌 15) 長子 l 뽑(月짧 8: 98) 혜 머 리 (牛頭)(月縣 1 : 27) 

에서와 같은“L 2. , 1"롤 取하여 “여 ε(여 우 -L) ， 여쏠(여우- 2.), 여의 (여우- 1 )"로 

表記 또는 表홉되 지 않고， “여 우 ”의 핍幹에 “은， 을” 또는 “의 ”와 같은 “ 0"母홉이 이 마 

化石化한 格助휩롤 取하게 되 는데， 이에 語幹末母흡의 脫落ξL로 因하여 “엿 은( <여今 -윤) , 

영을(<여 수-을)， 영의(<여 우-의)"로 表記띈 것 이 다. 

펀 영 g 뛰놀오(삼爾 25 : 28) 

영 의 잦鳥孤皮( ?Jl l iE~~훌解) 

위 1711에서 “영 요”과 갇이 表記한 것은 꺼輪 語훨↑~ )흉짧의 問題이 거니와， 철저하게 表홉的 

表紀를 한 釋짧험;節 15 에서 도 이 “여으， 아우 ”의 경우만은 “엿이(微짧 13 : 2) , 앗아라(釋엠 

15 깐: 삶 • r李깨칭D뼈 y:.없의 꿇記에 나타난 Y:.1:t장짧』 흉照. r국어국문학 3 앓J pp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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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로 表記한 것 으로 보아서 , 當時의 言聚들의 實際發話에 있어서 도 홉聲의 微差흘 느 

꼈 을 듯하다 16 왜 냐하연 이 “엿 이 ”의 實際홉聲이 [j;) s iJ었 더 라연 “즈시 (鏡이 )"와 한가 

지 表記로 “여시(孤이 )"로 表記하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필 “엿。]"로 表記한것 

은 디;) S s i J로 發흡하여 [sJ흡이 分明히 前흡節에서도 意識되었을 것이다. 이 [sJ가 前홈 

節에서의 母홉의 脫落 o 로 因하여 表記者에게 前홉節의 末母흡으로 意識될 수 있었을 것 

임은， 用言에서의 “비으다(裝)， 냉 4 다(햄)"에 副詞形 “아/어”가 종加하여 “으 Q"語幹 

末母흡이 脫落하였올 때 도 한가지얼 것이다. 

香 냉 극고 빗 어 (月 뼈 10 : 21) 

7장 벗어 (月훌 7 : 3) , 

地歡 올 붓 아바려 (月빼 21 : 181) 

心뼈 올 핏 。1 녕 리 」니 라(뽕 8: 81) 

그라 고 노 클 (짧) ? 극 (*51)와 같은 경 우도 한가지 이 니 , “ R, 용 Ç> 로<?]"와 같은 格

助詞의 愈加와 同時에， 末母흡 脫落으로 因하여 “2. "온 위 홉節·의 終聲 [ 1 ]로 났올 것임 

을 보아서 , “ R I은， 용/을 ， Ç> 로/으로， 이 /의 ”와 같윤 格助詞는 이 마 化石化된 單一形이 었 

음을 알 수 있다. 

놓용 쏘샤(뼈歌 65) 

놓아 고기 역 그L샤(속三 ， 孝 2) , 

. 놀라고기(獅肉子(홈上 50) , 

@香 을 q 로(月뻐 2 : 29) , 

#흉빼香 1 흩 9로(훌혐 6 : 38) , 

홍 훌 딘 투라(太쭈홈記 1 : 11) 

이와 같은 이미 굳어진 格助詞는 “낱(他， ) 울(水)， 民， 園”과 같은 有終聲으로 끝나는 

體름아래서 종加하게 된 것이다. 

그련더1 本小節에 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러 한 “ Ç> I ..E...." 母홉。l 元來의 格助詞와 굳어 져 

서， 單一形으로 發達한 格助詞가 開홉節로 끝냐는 體言下에 똥加할 혜， 그 사。l 에 /송/이 

介入하게 됨올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開홉節로 끝난 體言을 얼마 만큼 들어 보커로 

한다. 

-홉節에서 (a) 고(륭)， 나(年)， 내 () I I) , 싹(地)， 빅 (野)， 우(上) 

(b) 쇼(牛)， 빅 (햇)， 익 (處)

二홉節 以上에서 (a) 도료(野)， 그르(妹)， 나조(젖)， 니 아(銀) 

16 李 쌓寧敎授는 。l 툴 다얀 젊幹意짧에 依한 表 :1è 3..만 보고 ， 흡를의 微훌롤 느낌 에서 요는 것 이 

아니 라고 휩熾하였 약 . r 國語i월語論5:J p. 251, p.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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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애 (쨌)， 고마(쫓)， 조히 (紙，)， 거 우루(鏡) 

例示에서 (b) 의 경우는 다음 倍加法 關係의 小節에서 論하71 로 하거니와， (a)의 경우 

는 lSC. 國語의 曲用에서 모두 / 승/이 介入한다. 위에서 

*얀 “고(홉) , 

고혼 걱허 

드르(野)"의 二例만을 들어 

흉노라CU解 16 : 20), 

고히 내 용 거시 라(標 3: 24) , 

그l흉로 맏는거슬(짧띔 13: 39) , 

보커로 한다. 

먼드르흘 MR만 흔가 ~랑 흉노라u土解 7 : 23) , 

도르흔 춤 츠는 옷 얄펙 훤 흉노라ct土짧 15 : 29) 

~ = 

이 와 같이 “고， 드르”와 같은 語幹母흡과， “ 요 /은， 올/올， 

全S됩{힘]의 i71J文은 省R얘하고， 

q 로/~로， 이 /의 ” 等 갇은， 

이 마 單一化한 格助詞의 낌§加로 因한 形態G팝素)와의 連結에 /효/이 介入한 것 이 다 11 

3.4 格助詞의 倍加的 發達

위 에 서 는 “도르(野)"와 같은， 開휩íflíi료 끝나는 體言(우1 (a)의 語例)에 總對格 “'2. /은” 

덤的格 “올/을”파 같은 格助詞의 훈加에 /송/이 介入함을 보았거 니와， 다음 “거우루(鎬)" 

와 갇은， 開홉節로 끝나는 體言(위 (b)의 語例)이 總對格 또는 텀的格을 따할 때， 아래에 

서와 같이 “는 /는” 또는 “룰/롤”과 같은 助챔롤 取하게 된다. 

總對格 : 두려운 거우루는 : 圖l鏡(뽑解 10 ‘ 1) 

렛골 윈 믹는 cu解 7 : 14) 

ç랫 는 ξ 좋 니 : 勞縣鎬(삼解 20 텀的格 : 잇바 거우루를 

싸호는 쇼훌 두소내 자닝 시며(햄歌 87) 

늘근 겨지븐 죠희 톨 그려 (삼解 7 : 4) 

34) , 

그라고 역시 開흡節로 끝나는 體言에 總對格 또는 g的格 助詞플 取할애 , “ L " 또는 “ 2 " 

만이 헝加되는 경우가 있다. 

*용對格 : 長生인 不혐흘씨(月 "0 1 ‘ 41), 

흉녀 7롱 분별좋시며 .C뼈펌 6: 3) 

절로 가여 절로 오1、-닌(삼解 7 : 3) 

팀的格 : 獨夫受 E 섭기시 니 (패歌 11) 

하놀히 우밀 외시니 (能歌 68) 

직 졸 것구며 (月짧 2 ‘ 71) 

그렌데 이 “ L 2. "은 總對格 또는 덤的格의 기￡來의 形이 요， 앞에 서 ~ = 물 /를” “ L / 1... 
"è. 1 τ 

1, 이 송흡에 휩하여 는 여러짧이 있 ~냐 !i:. 찜짧~의 *쩍 11‘1 협 方룹에서의 『송!fTi[줬홉에 對하여 』 흉 

!뺏， r濟m文化 1 댔J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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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l “ L , 2. "01 倍加的으로 짧達한 것이다 18 그리고 다옴과 같은 例는 同一語例

로서 元來의 單純形과 倍加펀 二重形올 한가지로 取하기도 한다. 

*용對格 : 옳결 어즈러운 면 헛비치 더되도다(삼初훔 7 : 14) 

윗골 윈 덕 는(t土w解 7: 14) 

텀的格 : 도;;<-71 겨신멀 무러(훌뼈歌 62) 

如來 겨 신뎌 롤 모극 ~ 봐61 다〈敬웰 11 : 10) 

。1 와 같이 15C. 國語에서 兩形이 다 같이 쓰였옴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뎌 는， 뎌 를”의 

“는， 롤”이 어떻게 하여 發達하게 된 것인가， 그 過程올 살펴보연， 元來의 單純한總對格 

또는 텀的格助詞가 똥加하여 된 “덤， 멀”에 앞에서 考察한 바의 體言末母홉의 脫落어l 依

한 “ 9/.2...."母흡과元來의 格助詞카結合하여 化石化한 “~， 용”이 다시 훈加되어， “닥는， 

다 훌”과 같이 發達하게 된 것 이 다. 그런데 이 倍加的 發達過程에 對하여 (總對格의 경 우에 

서) 이마 梁 柱東敎授는 마음과 같이 說明한 것이 있다. 

태 「原始 固有語法에선 上揚 二形(L ， ~ /은)만으로 足했으나， 例컨대 「난」은 完全한 

指定形。l 로되， 그 語形。l 어천지 短{足한 不充分한 感이 있어 다시 助詢롤 붙이려는 心理

的 衝動이 있무므로(마치 近t날語의 「내가， 난도」와 같이) 이마 fLJ助램가 뿜加된 事實을 

忘왜하고 거듭 rLJ을 뚫加할 새 훌%存 !LJ과 新뚫 fLJ사이에 調홉素가 介入된 것 J 19 

이 라 하였다. 다만 여기에 한가지 指續하여 두고자 하는 것은， 鳳始圍語에서 組對格助젊는 

오직 “ L"뿐이며， “요/은”의 “ 9 /.2...."母홉은 語幹末母흡에서 융찢達한 것 o 로서， {쯤加法의 

形成過程에 있어서도 元來의 總對格 “ L"에， “으”母흡。l “ L"과 結슴하여 이 01 單一化한 

“ ~ /은”이 다시 옳加한 것 이 라 생 각한다. 또 倍加的 짧達올 훌하게 된 技能上의 問題에 

對하여서는， 梁敎授도 指觸한 바와 같이， 原始語의 單純形만A로는 文法的 意識。l 不分明

하므로 이 文法技能에 對한 意識을 더 욱 明確하게 하기 위 하여 짧達하게 된 것 이 다 20 

IV. 結 論

以上에서 論한 바를 다서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는다. 

1. 國語格助詞와 알타。l 諸語와의 比較에 있어서， 國語 造格의 “ Q 로/으로”와， 이에 對應

하는 塞古語 bar 의 r 에 있어 서 , 直接 對應하는 “로”를 除外한 “ 9 /우”핑;흡， 國語 向格의 “ q 

로/으로”와 이 에 對應하는 쫓古語 ru , 古代 土耳其語에 rü 에 있어 서 l 直接 對應하는 “로” 

롤 除外한 “ 9/으”母흡， 國語 總對格의 “f2./은”과， 이와 對應關係에 있는 滿뻐語에서 主語

를 행調하는 피u， anu 에서의 nu 와 直接 對應하는 “ L ( ("1.γ /느)"을 除外한 “ 9/으”母륨， 

그러 고 國語 所有格助詞 “이 /의 ”와， 이 와 對應關係에 있는 滿洲語에 서 의 所有格助詞 i 에 

18 李 뿔IJ. r古語의 홉題과 文法J p. 56. p . 60. 
IG 梁 柱東. r古뭘HI!究J p. 248. 
20 許 雄. r뼈飛뼈天歌J p . 18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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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셔 “ 1 "롤 除外한 “ 9/.2.."母홈은 모두 同一한 母홉으로셔， 이는 元來 原始園語에 있 

어서 體言의 語幹末母홈에서 훌윷違한 것이다. 

2. 이 러 한 ‘'91으”末母홉올 카진 語幹에 , 얄타이 諸語와 對廳하는， 알타이 諸語와의 同祖語

에서 分派되었다고 생각되는 순수한 格助詞， 즉 總對格助詞 “ L ”, 팀的格助詢 “ E ”, 造格

助詞， 所有格 또는 處格助詞 “ 1 " 등이 컴5加하에 , 이 러 한 格詞가 “ 91으” 末母홉과 훌뱃合 

하여 하나로 굳어져서 “ R/은， 용/을 9 로/으로， 이/의”와 같이 된 것이다. 

3. 이와 같이 體言의 末母홉 “ 。 1.2.."가 元來의 순수한 格助詞와 굳어 져 서 하나의 格助렘 

처 렴 認定을 받게 펀 까닭은， “서 브-과， 서 브-도”에서 와 같이 , 無聲破짧흡을 頭흡으로 하 

는 格助詞가 $加하며 末母홈이 脫落한 結果， 言果들은 마치 “섭 ( (서 브)"을 語幹처 럼 誤

認하게 되어 ， 이에 類推하여 “서브-L ， 서브-t=:， 서브-로， 서브-1 "에 있어서도， “섭-은， 

섭-을， 성 -으로， 성 -의 ”로 認定하게 되 어 , “은， 을， 으로， 의 ”롤 하나의 單一化한 格助調

로 計算하게 된 것이다. 

4. 이와 같이 , 이 미 末母흡이 脫落한 語形에 步調를 맞추려 는 類推的 心理에 依하여 , 

體言의 末母흡이 脫落하지 않는 “ 91으" 그에 청加하는 순수한 格助랩와 함께 格助詞의 

一部로 짧定하게 됨 은， 用言活用에서 그 語幹末母흡 “ 9 /으”를 마치 그어l 뚫加하는 순수 

한 語尾와 함께 語尾의 }部로(所謂 調聲母홈으로) 보려는 것과 갇윤 것이다. 

5. 語幹末母홈 “ 。 I으”가 이 에 풍加한 元來의 순수한 格助램와 굳어 져 서 化石化한 “ !8.. 1 

은， 용/을 9 로/우로， 이 /의” 등의 格助詞는 

기) “낳(他)， 을(水)， 民”과 같윤 有終聲의 體言에 훈加하기도 하고， 

L) “고(홉)， 드르(野)， 나조(장)"와 같은 末母홉올 가지는 體言에 흉加하애 /승/이 

介入하커도한다. 

6. 그리고 “닥(處)， 거우루(鏡)"와같은 末母홈을 가지는體言에， 持허 *용對格， 텀的格과 

같은 格助랩가 뚫加할 때에， 처옴에는 單純形언 “ L , 2."만이 똥加되다가， 後代에 내려갈 

수록 文法技能의 彈化 心理에 依하여， 이에 다시 “ R/은， 용/을”을 똥加하게 되어， “는/ 

는， 훌 /롤”과 같은 倍加形。l 짧達하게 된 것 이 다. (1966. 12. 27) 

(옳山 I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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